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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차별적 영향을 탐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다양한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

적 지지 및 심리 요인 관련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10개 노인종합복지

관,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347명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주된 자료분석방

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적 요인인 주

관적 경제수준, 여가활동요인인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사회적지지 요인인 배우자 지지와 자

녀지지 그리고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외향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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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nd a variety of health, economic, leasure activit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comprehensively examined as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347 old people participating in the 

leasure activity programs operated by 10 facilities for the aged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 

as a main data analysis method. It was found that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ubjective 

economic level, productive and consumptive leasure activities, spouse and children support, 

self-esteem and extraversion had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faction among the elder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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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

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80.8세를 기록

했다. 1970년 62세에서 약 40년 동안 18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노년기는 개인의 문제 및 사회적 문제

들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우리나라 65세 이

상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1]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는 비율이 50.1%이고, 경제

적 형편이 만족스럽다는 비율은 26.1%에 불과하며, 배

우자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23.7%와 16.7%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여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강유지(43.5%)와 소득창

출(28.9%)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위와 

무료,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을 겪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

나는데,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의한 사회와 경제활력의 저하, 의료 및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2].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이제 한 개인의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들

에게 노후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제고는 성공적 노

후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노년기에 나타

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능력의 쇠퇴로 인

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의 한 해법으로 학문적ㆍ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생

활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더욱 증가되고 있다[3].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인 생활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건강, 경제, 사회, 심리 

요인 등 다양한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 중 일부 

요인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해왔

다[4].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통합적인 

시각에서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들 요인들의 차별

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을 모두 고

려하여 이들 요인들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차별

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

층적인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실

무차원에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수

립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 개념과 관련 이론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개념은 1961년도에 

Neugarten, Havingnurst and Tobin[5]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

로서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들은 생활만족도

를 전반적인 삶의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의 성

공적인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후 수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면서, 생활만족도 

개념은 초기와 달리 건강 중심의 협의적 개념에서 다양

한 특성이 포함된 광의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초기 

연구는 생활만족도 개념을 건강을 중심으로 한 협의적 

개념으로 간주하여 객관적 건강상태 및 관리 등을 주요

한 구성요소들로 제시하였다[6][7]. 그러나 고령화 사회

가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건강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생활만족도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8].

이에 덧붙여, 생활만족도 개념이 초기에는 구성요소

들의 객관적 상태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주관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

다. 즉, 생활만족도 개념이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

성들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더 큰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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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활만족도 개념이 삶의 전

반적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안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9-11].  이와 같은 최근의 연

구추세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과거 

및 현재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

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가리

키는 것으로 정의한다[12].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이론들로는 욕구이

론, 분리이론, 활동이론, 연속이론, 전생애발달이론 등

이 있다. 욕구이론[13]은 인간이 생리적 욕구, 안전 등

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소속감과 애

정, 존경, 자아실현 등과 같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구

를 갈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노년기의 생

활만족도를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우

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분리이론[14]은 노년기가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

고 관계망이 크기가 축소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는 활동이론[5]은 노인들

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하여 새로운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을 찾아 활발히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연속이론[15]은 노인들이 기

존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노인들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서 알 수 있듯이, 분리이론, 활동이론 및 연속이론은 사

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들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생애발달이론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서 심리사

회적 요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16-18]. 예컨대, Erikson[19]은 인간은 노년기에 통

합감 대 절망감이라는 심리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

며,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아통합감, 즉 인생의 의

미를 찾고 인생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Baltes and Baltes[18]는 연

령증가로 인한 쇠퇴와 변화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노년

기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상전략을 통

해 개인적 통제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Ryff[17]도 

자율성, 목표의식, 인격적 성숙, 삶에 대한 지배 의식, 

자아수용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성공적 노후의 핵

심적 구성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이론들은 관심의 초점과 

시각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들

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만족도 결정요인들을 

종합하면, 크게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외에서 그동안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수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된 생활만족도 결정

요인들을 종합하여 분류해 보면,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최근에 수행된 실증연구들에서 발견된 주

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Worobey and Angel[20]과 신창환[21]은 만성질환의 수

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김정연․이석구․이

성국[22]의 연구에서는 복합상병(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을 많이 보유할수록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기능

장애와 질병유무로 측정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Sugisawa, Shibata, Houhham, Sugihara 

and Liang[23]은 이들 두 변수가 생활만족도를 좌우하

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 지표로 사용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이동호[24]와 박순미․손지아․배성

우[25]은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

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정신적 건강이 노인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승희․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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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은 우울수준과 죽음불안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객관적 경제지

표들을 사용하여 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27][28],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29][30], 연금비수령자보다는 연금수령자가 그리고 연

금수령액이 높은 사람들일수록[31][32], 임대주택 거주 

노인보다는 자가주택 거주 노인들이[30][33] 생활만족

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주관적으로 느

끼는 경제수준을 지표로 사용하여 연구한 Breeze, 

Jones, Wilkinson, and Fletcher[34]는 노인들이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3개 년도에 걸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자료를 비교 연구한 정순돌․이선희[35]

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셋째, 사회적 요인 중에서 여가활동과 관련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Havighurst[36]는 가사활동, 종교활

동, 정치활동, 사회봉사활동, 우인관계, 취미․오락 등

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정의 관계가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고, Lawton[37]은 여가활동에 자주 참

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배[38]는 

오락․취미활동, 학습활동 및 봉사활동 등의 여가활동

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넷째, 사회적 요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Rice[39]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에

게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질병에 대한 면

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적응력과 회복력을 최대화시

켜 줌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 Wankle, Mummery, Stephens and Craig[40]와 

Sneegas[41]는 노인들이 배우자, 자녀 및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및 도구적 차원의 지지는 노인들의 생활만

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윤현숙․허소영

[21]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및 도구적 지지 등과 같은 사

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증대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갑숙․임왕규[42]도 배

우자, 자녀 및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심리적복지감을 증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Paradise and 

Kernis[43]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에 정적인 관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Robinson, Schluta, 

Castillo and Kopel[44]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일수

록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 손신영[45]과 배나래․박충선[46]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김회경[47]의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이 클수

록 노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종보․임왕규[48]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

그램의 수요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자아정

립이 잘된 노인들일수록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성격유형 연구에서 

McCrae and Costa[49] 및 Eysenck[50]는 적극적인 외

향성 성격을 가진 노인들은 삶의 질이 높을 뿐만 아니

라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정종현․최

수일[51]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의 분석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건강, 경제, 사회 및 심

리적 요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양한 결정요인 들 중에서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인

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 경제,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

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

요인으로서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여가활동 요인, 사

회적 지지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생

활만족도 결정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요인 관련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측

하는데 있어서 만성질병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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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보다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훨씬 더 중

요한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52][53].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객관적 건강상태를 반영하면서 노인

의 전반적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포

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

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로서 건강의 양호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동호[24]와 박순미․손지아․배성우[25]은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주관

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리해근․하규수[54]의 연구에서도 주관

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1.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

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로는 객관적 경제수준이 

아니라 주관적 경제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월평균소

득 등과 같은 객관적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객관적 경제수준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5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객관적인 

경제수준이 동일할지라도 이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족 

혹은 충분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경제수준보다는 주어

진 경제수준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 즉 주관적 경제수

준이 노인 생활만족도의 더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은 자신의 경제

적 수준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가리킨다.

Breeze, Jones, Wilkinson, and Fletcher[34]의 연구에

서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순돌․이선

희[35] 및 리해근․하규수[54]의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

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주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

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여가활동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가

활동을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여 노인

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여가활동의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가활동 연구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여

가활동 분류유형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Havighurst[36]는 여가활동을 가사활동, 종교활동, 정

치활동, 사회봉사활동, 우인관계, 취미·오락활동, 학습

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김태현[56]은 단

독충실형, 가족충실형, 우인교유형, 독서형 및 사회참여

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동배[30]는 오락·취미활동, 

학습 및 봉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유형들은 대체로 복잡하고 유

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Erik and Koen[57]이 제시한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

동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산적 여가

활동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공통의 목적이 있는 발

전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소비적 여가활동은 수동적 형

태의 시간소비로 참여자 자신이 관객 혹은 소비자이거

나, 어떤 경험이나 자료, 상품 등을 이용하는 활동을 뜻

한다.

Erik and Koen[57]은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갑숙․임왕규[42]의 연구에서도 생산적 여가

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참가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3.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요인에의 참여도

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제공주체, 지원의 원천 및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58].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제공주체에 따른 분류유형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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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사회적 연결망 혹은 지원

체계의 탐구와 관련하여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이 

분류유형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따라서, 본 연구도 제공주체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배

우자, 자녀 및 친구지지로 나누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믿고 의지하는 정도

를, 자녀지지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그리고 친구지지는 가족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며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

도를 가리킨다.

이갑숙․임왕규[42]의 연구는 배우자, 자녀 및 친구

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리해근․하규수[54]

의 연구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4. 배우자, 자녀 및 친구지지가 증가할수록 노

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이 논의되고 있

으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그리고 5대 인성모형의 

한 구성요소인 외향성의 세 변수가 가장 많이 탐구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자아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개념

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이 되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두 변수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중요한 변수

로 지적되고 있다[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생활

만족도의 심리적 결정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외향성

의 두 변수에 초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

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향성은 사교적이며 

친구가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활동적인 성격을 의

미한다. 

Paradise and Kernis[43]는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손신영[45]

과 배나래․박충선[46]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

은 노인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McCrae and Costa[49] 및 Eysenck[50]의 연구에서

는 외향성 성격을 가진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나탔고, 정종현․최수일[51]의 연구도 이와 동

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자아존중감 및 외향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연구모형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

울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10

곳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

집도구로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에 협조의사를 밝힌 10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 기

관별로 규모에 따라 30-40명의 노인들을 무작위로 선

정한 후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독해능력 등을 고려하

여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를 병행 실시하

였다. 조사는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3주

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총 370부의 질문지 중 응

답이 부실한 23부를 제외한 총 347부를 자료분석에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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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적
재량

AVE
개념신
뢰도

Cronba

ch's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건강상태1 .789
.724 .847 .916주관적건강상태2 .813

주관적건강상태3 .930
주관적건강상태4 .894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경제수준1 .853
.791 .954 .935주관적경제수준2 .890

주관적경제수준3 .924
주관적경제수준4 .874

생산적 
여가활동

생산적여가활동1 .654
.582 .806 .745생상적여가활동2 .757

생산적여가활동3 .709
소비적 
여가활동

소비적여가활동1 .776 .590 .740 .672소비적여가활동2 .631

배우자
지지

배우자지지1 .941
.778 .954 .888배우자지지2 .950

배우자지지3 .964
배우자지지4 .844

자녀지지
자녀지지1 .707

.731 .915 .881자녀지지2 .848
자녀지지3 .877
자녀지지4 .811

친구지지
친구지지1 .899

.782 .935 .928친구지지2 .918
친구지지3 .867
친구지지4 .813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1 .807
.643 .894 .807자아존중감2 .799

자아존중감3 .695

외향성
외향성1 .865

.722 .912 .899외향성2 .865
외향성3 .815
외향성4 .783

생활 
만족도

삶의만족도1 .630

.646 .926 .891

삶의만족도2 .774
삶의만족도3 .829
삶의만족도4 .716
삶의만족도5 .889
삶의만족도6 .632
삶의만족도7 .784

(657)=1286.444, P=.000, RMSEA=.053, IFI=.942, 
TLI=.934, CFI=.942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연구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4.7%, 여자가 55.3%이고, 연령은 60-64세가 3.5%, 

65-69세가 46.4%, 70-74세가 21.0%, 75-80세가 24.5%, 

80세 이상이 5.89%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무학이 

7.2%, 초졸이 20.5%, 중졸이 25.1%, 고졸이 23.9%, 전문

대졸이 6.3%, 대학졸이 13.5%, 대학원이상이 3.5%의 분

포를 보였으며, 월평균소득은 60만원미만이 20.7%, 

60-120만원이 23.9%, 120-180만원이 18.4%, 180-250만

원이 12.7%, 250만원 이상이 24.2%의 비율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9.7%,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동

거유무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35.7%, 따로 사는 

경우가 62.0%, 자녀가 없는 경우가 2.3%의 분포를 보였

다. 그리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69.7%, 없는 경우가 

30.3%의 비율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정한태[58]의 연

구를 참조하여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주관적 

경제수준은 Davis and Halmick[60]이 개발한 척도에서 

4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변수인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은 Erik and Koen[57]이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3문항과 2문항을 선정하여 측정

하였고, 사회적지지 변수인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

구지지는 Bengtson and Culter[61]이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4문항씩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요인 중에

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62]이 개발한 RSE척도에

서 3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외향성 변수는  

McCrae and Costa[49]이 개발한 성격 5요인 모델척도

에서 4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생활만

족도는 최성재[12]가 개발한 노인생활만족도 척도에서 

7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리커

트식 5점 스케일(‘확실히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스케일

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MOS 18.0을 사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모형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거나 RMSEA가 

.05 미만이면 모형적합도가 우수하며, 모형적합도 지수

가 .80~.90 사이이거나 RMSEA가 .05~.08 사이의 값을 

가지면 모형적합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63][64].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에 투입된 측정모형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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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합도지수를 보면 IFI는 .942, TLI는 .934, CFI는 .942

로서 모두 .90을 넘는 값을 보이고 있고 RMSEA는 .053

으로서 .05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모형적합도가 우

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

하량을 보면 모두 최소한 .50 이상의 높은 값으로 해당

요인에 적절하게 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0 이상이고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가 .70 이상이면 적절한 수렴타당

도(convergent validity)를 지니며, 각각의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값보

다 크면 적절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

니는 것으로 판단한다[65][66]. [표 1]을 보면 모든 AVE

값과 개념신뢰도 값은 각각 모두 .50 이상과 .70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2]를 보면 각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적절한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수준, .70 이상이면 만족스러운 수준, 그리고 

.80 이상이면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한다[67].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

가활동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의 크론바흐의 알파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인 

.80을 넘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

활동의 두 척도의 신뢰도도 만족스러운 수준인 .70 내외

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

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주된 추정방법으로

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기법을 사용하였으며,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

형은 변수들간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 

추정에 앞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 부분

으로 분해하여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변수들간

의 선형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

타난 일부 관계에 대해서는  와 를 비교하는 한편 

그래프를 그려서 비선형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변수

들의 변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비선형관계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일반적

으로 변수들간의 단순상관계수가 .80이 넘거나 분산팽

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 넘으면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2]에 제시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

가 .80 이상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분산팽창지수를 계

산한 결과 그 값이 2를 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에 심각한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9
1.주관적
  건강상태 (.850)

2.주관적
  경제수준 .493** (.889)

3.생산적
  여가활동 .428** .420** (.762)

4.소비적
  여가활동 0.086 .195** .279** (.768)

5.배우자
  지지 .333** .423** .366** .152** (.882)

6.자녀
  지지 .412** .507** .474** .232** .532** (.854)

7.친구
  지지 .437** .464** .438** .195** .462** .592** (.884)

8.자아
  존중감 .506** .466** .396** .192** .399** .468** .455** (.801)

9.외향성 .562** .545** .512** .214** .539** .594** .721** .629** (.849)
10.생활
  만족도 .660** .563** .556** .254** .545** .567** .497** .598** .668** (.803)

* P < .05, ** P < .01; 대각선 상의 괄호 안에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Ⅳ. 분석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상관계수는 

모두 측정오차가 보정된 값들이다. 우선 건강요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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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r=.660, p<.01)와 주관적 경제수준(r=.563, 

p<.01)의 두 변수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 여가활

동 요인들인 생산적 여가활동(r=.556, p<.01)과 소비적 

여가활동(r=.254, p<.01)의 두 변수도 노인의 생활만족

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

지 요인들인 배우자지지(r=.545, p<.01), 자녀지지

(r=.567, p<.01) 및 친구지지(r=.497, p<.01)의 세 변수도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r=.598, p<.01)과 외향성(r=.668, p<.01)의 두 변수도 노

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경

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생산적 여가활동 및 소비적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동료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감

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리라는 것

을 시사한다.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적

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은 모두 측정오차가 보정된 값들

이다. 우선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IFI는 .942, TLI는 

.934, CFI는 .942로 .90을 넘는 값들을 보이고 있고 

RMSEA는 .053으로서 .50에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어 

모형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

을 나타내는  은 .647로서, 이것은 연구모형에 포함

된 독립변수들이 생활만족도 변이의 64.7%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건강요인 및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286, 

p<.01) 및 주관적 경제수준(=.166, p<.01)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

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그리고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

을 가리킨다. 

둘째로 여가활동 요인 및 사회적 지지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요인인 생산적 여가활동(=.094, 

p<.05) 및 소비적 여가활동(=.085, p<.05)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

회적 지지 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지지(=.160, p<.01)와 

자녀지지(=.111, p<.05)의 두 변수가 노인의 생활만족

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친구지지 변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적 여가활동 및 소비적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

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지지와 자녀지지가 많을수록 노

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보면, 자아존중감(=.184, 

p<.01)과 외향성(=.122, p<.05)의 두 변수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

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외향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 구조방정석모형 분석결과

구분
경로
계수

CR
유의
확률

건강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286** 5.864 .000
경제적 요인
주관적 경제수준 .166** 3.251 .001
여가활동 요인
생산적 여가활동 .094* 1.931 .028
소비적 여가활동 .085* 2.015 .023
사회적지지 요인
배우자지지 .160** 3.233 .001
자녀지지 .111* 2.028 .022
친구지지 -.057 -1.021 .154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184** 3.617 .000
외향성 .122* 1.964 .026

 (657)=1286.440, p=.000, RMSEA=.053, IFI=.942, 
TLI=.934, CFI=.942,
 = .647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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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 이론 및 실증연구들의 검토에 근거하

여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다양한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및 심리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1, ‘주

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2, 그리고 ‘생산적 및 소비적 여

가활동요인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

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3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

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자녀지지

의 두 요인만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배우자, 자녀 및 친구지지가 증가할수록 노

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4는 부분

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 및 외향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

도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5도 지지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

[24][25][54], 주관적 경제상태[34][35][54], 생산적 및 소

비적 여가[42][57], 배우자 및 자녀지지[42][54], 자아존

중감 및 외향성[43][45][46][48][50][51]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의 발견들

과도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이들 다섯 가지 요인들이 생활만

족도 변이의 약 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개개인의 개별적 특이요인들을 제외한다면 노인의 생

활만족도는 대체로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및 심리의 다섯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 경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및 심리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인 노인복

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

사한다.  

각 요인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아홉 개의 변수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세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과 경제적 욕구는 생활만족도를 위해

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 욕구라는 욕구

이론[13]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

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Erik and Koen[57]은 소비적 

여가활동보다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훨씬 큰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소비적 여가활동보다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생

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소비적 여가

활동의 영향의 크기(=.085)도 생산적 여가활동의 영

향의 크기(=.094)에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이 노인 생활만족

도 증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따

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이든 아니면 수동적 형태의 시간소

비 활동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을 권

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세 유형의 사회적 지지 중

에서 배우자 지지가 노인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자녀 지지가 그 다음을 잇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배우자와의 관

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자녀나 친구와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세간의 속설의 타당성을 재확인시

켜주고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친구지지는 노인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 

변수를 동시에 검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은 

동년배 친구들과의 친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친

구지지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

가활동 그 자체가 친구의 정서적ㆍ도구적 지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지지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친구지지도 노인 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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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검토한 아홉 개의 변수 중에서 생활만족도

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향성도 

생활만족도 증진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외향

성 등의 심리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예상보다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대학, 노인문화센터에 참여한 60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얻어진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들과 노인참여기관들을 대상으

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생활만족도에 초점

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변수 이외에도 성공적 노후와 

관련하여 심리적복지감, 행복감, 사기, 삶의 질 등의 

다른 개념들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종속변수로서 이 개념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자료를 사용하여 건강, 경제, 

사회 및 심리적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횡단적연구에서 모형 속

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

과적 경로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들간의 인과적 영향을 탐구하는 종단

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포함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들을 동일한 응답원을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변수들간의 관계의 강도를 강

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vance)의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변수들

의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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